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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어머니의 자녀 돌봄시간이 증가된 상황에서, 어머니를 자녀의 양육에 
있어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양육자로 보는 신념인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가 어머니의 정
신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자비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자녀가 만 9세 이하이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보육 경험이 있는 어
머니 372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을 통해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와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양육스트레스
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는 자기자비는 부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정적으로, 정신적 안녕감은 부적으
로 예측하였으며, 자기자비는 양육스트레스를 부적으로, 정신적 안녕감은 정적으로 예측하였
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정신적 안녕감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 때 집중적인 모성 이데
올로기와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양육스트레스 각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했으
며,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가 자기자비와 양육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거쳐 정신적 안녕감
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 어머니의 정신적 
안녕감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집 인 모성 이데올로기, 정신  안녕감, 자기자비, 양육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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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
하였다(WHO, 2020). 전염병의 확산 속도를 완화
하기 위해 국가간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
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장기화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및 자살 생각, 안
녕감 저하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Armbruster & Klotzbücher, 2020; Arslan et 
al., 2020). 

특히 여성, 자녀의 수가 많은 부모, 어린 나이, 
전염이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에 더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owal et al., 2020). 실제로 교육기관 
휴교로 인한 홈스쿨링과 가사, 자녀 돌봄 등 양육
에 대한 부담감은 자녀가 있는 여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Alon et al., 2020).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시간 
증가가 어머니의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Huebener 
et al., 2021). 어머니의 안녕감은 개인의 적응뿐 
아니라 자녀, 남편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안지선, 박영아, 2020; 윤연희, 
심숙영, 2017) 코로나 시대 어머니의 안녕감 저하
는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
며,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Seligman, 2002). 그러나 코로나19로 더 이상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지금, 사람들은 정
신적 안녕감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Smith et al., 
2020). 정신적 안녕감(mental well-being)은 정신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동시에 행복을 누리는 완전한 
정신건강을 뜻하며,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의 세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Keyes, 
2002). 그동안 안녕감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주관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안녕감 등 단일차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Lamers et al., 2011), 코로나
19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
위하기 때문에(Pfefferbaum, & North, 2020) 본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정신적 안녕감을 다루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머니의 안녕감 저
하가 많은 연구에 의해 보고되고 있음에도 일부 연
구에서는 가족간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로 인해 부
모-자녀의 유대감이 높아져 부모와 자녀의 안녕감
을 높였다는 상반된 결과(Bruining et al., 2020; 
Masten & Motti-Stefanidi, 2020)를 보고하기도 
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같은 위기 상황 속에
서 어떤 변인이 어머니의 정신적 안녕감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체적 기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Calarco와 동료들(2020)은 이러한 기제에 집중
적인 모성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있음을 제안했다.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는 어머니를 자녀의 양육
에 있어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양육자로 보는 사회
적 기대이자 개인의 전통적 신념으로 정의된다(조
윤진, 임인혜, 2016). Hays(1996)는 이 신념체계의 
중요한 세 가지 구성요소를 소개했는데, 첫째, 자
녀의 성장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결정적이며, 주
양육자는 어머니라는 신념이고, 둘째는 어머니는 
자신의 요구보다 자녀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반응해
야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자녀에게 투자함과 동
시에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줘야 한다는 신념
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존
재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유급노동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이상적인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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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머니됨’을 강조한다. 실제로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의 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돌봄시간 
증가는 어머니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 
악화시킨 반면, 수용 수준이 낮은 경우 돌봄시간 
증가가 어머니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Calarco et al., 2020). 한국에서는 서구의 모성 
이데올로기와 유교적 가부장제가 결합하면서(윤택
림, 2001) 어머니 역할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요구
가 더욱 강조되었는데(노성숙 등, 2012), 이는 어머
니의 정신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예상하였다.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는 ‘이상적인 좋은 어
머니됨’을 강조하는데(Hays, 1996)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한 어머니가 낮은 정신적 안녕감을 
보고하는 것은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는 자기괴리 
이론(self-discrepancy theory; Higgins, 1987)으
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좋은 어머니’
가 되고자 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이
러한 사회 규범에 맞추도록 노력하지만(이진희, 배
은경, 2013), 코로나19로 인한 한정된 자원은 어머
니가 아동에게 ‘충분히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게 하며 그로 인한 부적절감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에게 집중된 역할신념은 스스로에게 
늘 부족하다는 양육죄책감을 가지게 했으며(성정원, 
박성연, 2011), 높은 수준의 불안, 스트레스, 부정
정서, 낮은 안녕감과 연관이 있었다(Gunderson & 
Barrett, 2017; Nelson et al., 2014; Rizzo et 
al., 2013).

환경변화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개인
의 안녕감은 달라질 수 있는데, 자원보존이론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Hobfoll, 
1989)에 따르면 개인이 보유한 자원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풍부한 자원을 가진 경우 환경
변화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로 평가해 스트
레스를 적게 받지만, 자원이 부족한 경우 환경변화
를 위협적으로 평가해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며
(Hobfoll, 1989), 이러한 스트레스의 지각수준은 개
인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낙관성, 자존감, 통제감 등의 개인 내적인 심리적 
자원이 주로 연구되어왔는데(Taylor & Stanton, 
2007), 최근에는 자기자비(self-compassion)도 이
러한 내적 자원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Mosewich 
et al., 2019).

자기자비는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
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수용하고 
친절하게 돌보는 태도를 말한다(Neff, 2003b). 자
기자비는 생애 초기 양육자의 지지적이고 공감적 
반응을 내재화하며 자신에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발달하지만(Neff, 2003b), 개
인의 경험, 자기자비 훈련 등을 통해 변화가 가능
하기도 하다(조용래, 노상선, 2011). 예를 들어,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누적된 부정적 생애
사건은 자기자비를 낮춰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Chang et al., 2017). 또한 자기자비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스트레스(전지혜, 김태선, 2021), 우울
(Mehr & Adams, 2016), 주관적 안녕감(Stoeber 
et al., 2020)간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졌는데,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갖는 비합리적 신
념, 자기비난 등의 특성이 자기자비를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자비는 메타분석을 통해 안녕감의 매
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도 확인되었다(Zessin et 
al., 2015). 실제로 자기자비는 자폐증을 지닌 자녀
를 둔 부모의 안녕감을 정적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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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자폐증상 심각도가 미치는 영향을 초과하여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확인되었다(Neff & Faso, 
2015).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기자비가 
어머니의 정신적 안녕감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자기자비는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
나며, 이러한 성별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역할 규범으로 확인되었다(Yarnell et 
al., 2019). 즉 여성은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돌보도록 사회화되어 있어, 이러한 자기희생적 성
역할 규범이 스스로를 친절히 돌보는 자기자비를 
낮게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Yarnell et al., 
2019).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어머니
는 자신보다 자녀의 돌봄을 최우선적으로 여길 뿐
만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행동이 자녀의 양육행동
에 영향을 줄 경우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Simpson 
et al., 2021). 타인을 돌보기만 하고 자신을 위해 
돌봄을 추구하지 않는 이러한 강박적 돌봄은 자기
자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Hermanto & 
Zurroff, 2016),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태도는 개
인의 안녕감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Neff, 2003b). 
따라서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로 인한 강박적 
돌봄 태도는 자기자비를 부적으로 예측하고, 이는 
어머니의 정신적 안녕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집중적인 모성 이
데올로기와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
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주목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며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따르는 심리적 부담감, 긴장감, 
불편함 등을 지칭한다(Abidin, 1990; Crinic & 
Greenberg, 1990). 결혼 초기에는 높았던 결혼만
족도는 자녀를 양육함과 동시에 낮아지며(김민녀, 

최규만, 2006),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머
니들은 가사노동보다는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화, 
2013). 이러한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머
니의 우울, 분노, 거부적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 
결과와 관계가 있다(김은경, 고진강, 2016; 이영미, 
2009). 선행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 불안, 죄책감
과 관련이 있었다(김명원, 강민주 2011; 박진애, 
2012).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정서적, 
신체적 자원을 고갈시키며(Crinc & Greenberg, 
1990) 어머니의 행복감 저하(김근혜, 2019), 심리
적 안녕감 감소(이숙자, 오수성, 2006)와 관련이 있
었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정신적 안
녕감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자기자비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구조화하기 때문에(Allen & Leary, 
2010) 스트레스 상황을 덜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
해,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Sirois et al., 
2015). 이는 긍정적 정서가 개인의 사고 및 행동 
범위를 확장시켜 미래를 위한 개인의 자원을 구축
하게 된다는 확장 및 구축이론(broaden-and- 
build theory; Fredrickson, 2001)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자비의 수준이 높은 부모는 더 
낮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나타냈다(Robinson 
et al., 2018). 따라서 자기자비 수준이 낮은 어머
니는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
스를 더 높게 지각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9세 이하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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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가 어리거나 학령 초기 아동일 때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강희경, 
2003; 이윤주, 김진숙, 2012), 자녀의 돌봄 공백 
문제도 자녀가 어릴수록 심각했기 때문이다(김영란, 
2020). 또한 학령초기 아동의 어머니는 영유아기 
때와 달라진 ‘학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양
육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강희경,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나 학업
지도로 어머니가 더 큰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
을 경험할 것으로 보았다.

종합해 보면,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를 수용
한 어머니는 ‘이상적 어머니’가 되기 위해 자신보
다 자녀의 욕구를 우선시하게 되며, 이는 자기자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상적 
어머니’ 기준에 맞추기 위해 어머니는 자신의 에너
지를 양육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높은 양육스
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낮아진 자기자비와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각각 어머니의 정신적 안녕감을 낮
추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
로기를 통해 낮아진 자기자비는 스트레스 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해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
하게 되고, 이는 다시 정신적 안녕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어머니의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
기와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 또는 양
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어머니의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
기와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양육스
트레스의 이중매개효과가 있는가?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2021년 4월,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9세 이하
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보육 경험이 있는 어
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업체 엠브레인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준화 점수(Z-score) 변환 
시 절대값 3을 초과한 5명과 코로나로 인한 가
정보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28부의 자료를 제
외하여 총 37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평균 연령은 만 36.7세(SD=4.15)였고, 참가자의 
55.1%가 전업주부로, 24.5%가 정규직 회사원으
로 보고하였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은 상: 500
만원 이상 29.6%, 중: 300~500만원 미만 50.5%, 
하: 300만원 미만 19.9%였고, 학력은 대졸 
58.6%, 전문대졸 22.6%, 고졸이하가 10.2%였다. 
자녀의 수는 1명인 경우가 53.2%, 2명인 경우
가 44.1%, 3명인 경우가 2.7%였고, 첫째 자녀의 
만 나이는 0~2세 18.3%, 3~6세 44.9%, 7~9세 
3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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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
Liss 등(2013)의 집중적인 부모 양육태도 척도

(Intensive Parenting Attitude Questionnaire; 
IPAQ)를 이보선(2015)이 척도타당화를 위해 번안하
고, 이준형(2017)이 최상급 등의 표현을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자연스럽게 수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본질주의 8문항(예: 자녀가 어떻게 자
랄지는 결국 엄마에게 달려있다), 양육충만 4문항
(예: 부모는 자신의 아이의 눈을 바라볼 때 충만함
을 느껴야 한다), 자녀발달촉진 4문항(아이가 자극 
받을 수 있는 수업이나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부담 6문항(예: 아이를 키
우는 것은 지치는 일이다), 자녀중심 3문항(예: 부
모의 욕구보다 아이의 욕구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
의 5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
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이 도구는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 개념을 제
안한 Hays(1996), Wall(2010)의 질적연구를 토대
로 개발 및 타당화되었으며, 실제로 어머니를 대상
으로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를 측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Forbes et al., 2020; 
Loyal et al., 2017; Schiffrin et al., 2014). 1, 
10, 16번 문항은 역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집
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49~.70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기에 
문항 제거시 내적합치도가 상승한 3개의 문항(5번, 
10번, 19번)을 삭제하여, 총 22문항을 분석에 사용
하였다. 류보영(202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8, 본 연구는 .75로 나타났다.

정신적 안녕감
Keyes 등(2008)이 개발한 정신적 안녕감 척도

(Mental Health Continuum-Short Form; 
MHC-SF)를 임영진 등(2012)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정신적 웰빙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안
녕감 3문항(예: 행복감을 느꼈다), 사회적 안녕감 5
문항(예: 나는 사회에 공헌할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심리적 안녕감 6문항(예: 내 삶이 
방향감이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의 3개 하
위요인,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0점: 전혀 없음 ~ 5점: 매일), 점
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안녕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임영진 등(201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2,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자기자비
Neff(2003a)의 자기-자비 척도(Self-Compassion 

Scale; SCS)를 김경의 등(2008)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친절 5
문항(예: 나는 마음이 아플 때, 내 자신을 사랑하려
고 애쓴다), 자기비판 5문항(예: 나는 정말로 힘들 
때, 내 자신을 더욱 모질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보편적 인간성 4문항(예: 나는 내가 겪은 실패들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로 보려
고 노력한다), 고립 4문항(예: 나는 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동떨어진 기분이 든다), 
마음챙김 4문항(예: 나는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
기면, 그 상황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과잉동일시 4문항(예: 나는 어떤 일로 
기분이 상하거나 화날 때, 내 감정에 휩싸이는 경
향이 있다)의 6개 하위요인, 총 26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1점: 거의 아니다 ~ 5점: 거의 항상 
그렇다)로 평정한다. 자기비판, 고립, 과잉동일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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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역채점 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자비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Miller와 Strachan(202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양육스트레스
Abidin(1995)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축약형

(Parenting Stress Index Short-Form)을 정경미 
등(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양육스트레스 척도 축
약형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고통 12문항(예: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
고 느낀다),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12문항
(예: 우리 아이는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은 거의 하
지 않는다), 까다로운 기질 12문항(예: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자주 보채는 것 같다)의 3개 
하위요인,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경숙 등(200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1,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자료분석

SPSS 25.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와 정신
적 안녕감의 관계를 자기자비와 양육스트레스가 매
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Mplus 7.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척도들의 측정오차를 줄여 안정적인 모형을 추정하
기 위해 각 변인들에 문항묶음(parcelling)을 실시
하였다. 정신적 안녕감은 내용기반 알고리즘을 활
용하였으며,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 자기자비, 
양육스트레스는 다차원적 구인의 문항묶음을 실시

할 때 고유분산 고립전략을 적용하여 문항묶음을 
실시해야 한다는 이지현과 김수영(2016)의 제안에 
따라 방사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 세 변
인들이 일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원척도의 요인
구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판 집중적인 부모양육 척도를 타당화한 연구(이보
선, 2015)나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
형을 활용해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한 선행연구(이연
숙, 2015; 전명철, 김진숙, 2019)에서도 원척도와 
다른 요인구조 때문에 문항묶음으로 측정변인을 재
구성한 바 있다. 특히, 자기자비 척도는 원척도의 
6요인이 아닌 긍정 및 부정요인으로 구분하는 선행
연구들(박한솔 등, 2020; Brenner et al., 2017; 
López et al., 2015)이 있었으나, Neff 등(2019)이 
20개국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2요인
보다 원척도의 6요인 혹은 총점을 사용하는 구조가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요인구조에 대한 비
일관적 결과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
로 검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
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왜도
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 1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
든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Curran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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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 1
2. 정신적 안녕감 -.31** 1
3. 양육스트레스 .39** -.52** 1
4. 자기자비 -.17** .56** -.49** 1
5. 취업여부 -.06 .11* -.01 .01 1
6. 소득수준 -.16** .27** -.17** .10 .30** 1

평균 3.52 2.2 2.47 3.08 1.45 3.18
표준편차 .35 1.01 .45 .54 .50 .90

왜도 .20 .21 .14 -.33 .21 -1.97
첨도 -.01 -.71 .15 .04 .32 -.07

*p<.05. **p<.01.

표 1. 주요 변인 간 상 분석(N = 372)

주요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안녕감이 취업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명소 등, 2003; 양은호, 최
혜순, 2011; 정희정, 2020; 조숙 등, 2015)에 따라 
취업여부와 소득수준을 함께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는 정신적 안녕
감(r=-.31, p<.01), 자기자비(r=-.17, p<.01), 소득
수준(r=-.16, p<.01)과 부적 상관, 양육스트레스
(r=.39, p<.01)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정신적 안녕감은 양육스트레스(r=-.52, p<.01)와
는 부적 상관, 자기자비(r=.56, p<.01), 취업여부
(r=.11, p<.05), 소득수준(r=.27,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자기자비(r=-.49, 
p<.01), 소득수준(r=-.17, p<.01)과 부적으로 상관
이 유의하였고, 마지막으로 취업여부는 소득수준
(r=.30, p<.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구조모형 
분석 시 취업여부와 소득수준이 내생변수인 정신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소득수준이 내생 변수인 양

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검증방식
에 따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순차적으로 실시
하였다. 먼저 각 잠재변인을 측정변인들이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8, 
p<.001)=157.347으로 유의했지만, 근사적합도 지
수가 모든 기준을 만족하여(RMSEA=.078 [90% 
CI=.065-.092], SRMR=.042, CFI=.962), 측정모형
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Hair 등(2010)은 표준화된 요인부하 추정치가 
.50 이상 충족시 수렴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집
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는 .69~.74, 자기자비는 
.82~.94, 양육스트레스 .86~.89, 정신적 안녕감 
.77~.9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001)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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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 → 정신적 안녕감 -.32* .13 -.14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 → 자기자비 -.30** .10 -.18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 → 양육스트레스 .44*** .07 .39
자기자비 → 정신적 안녕감 .63*** .08 .46
자기자비 → 양육스트레스 -.33*** .04 -.47
양육스트레스 → 정신적 안녕감 -.46*** .12 -.24

*p<.05, **p<.01, ***p<.001

표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모형은 수렴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Kline(2011)은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가 .9 이
하인 경우 변별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
는데, 본 연구에서는 -.18~.63으로 절댓값 .9이하
의 조건을 만족하여 변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구조모형의 검증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 자기자비, 양육스트
레스, 정신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 검정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취업여부와 소득수준이 주요 변인과 유의한 상관
이 확인됨에 따라, 취업여부가 정신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 소득수준이 양육스트레스, 정신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구조모형을 검정하
였다.

구조모형을 검정한 결과, 값은 249.134( = 
83, p<.001)로 유의했지만, 근사도적합도 지수는 
CFI는 .944, TLI는 .929, SRMR은 .055, 그리고 
RMSEA는 .073(90% CI=.063~.084)로 적합도가 양
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모형의 분석

연구모형의 개별 모수 추정치와 경로계수의 통계
적 유의성은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연구 결
과,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는 정신적 안녕감을 
부적으로 예측하였고(=-.14, p<.05), 자기자비도 
부적으로(=-.18, p<.01), 양육스트레스는 정적으
로 예측하였다(=.39, p<.001). 자기자비는 정신적 
안녕감을 정적으로(=.46, p<.001), 양육스트레스
를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며(=-.47, p<.001), 양육
스트레스는 다시 정신적 안녕감을 부적으로 예측하
였다(=-.24, p<.001).

매개효과 검정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와 정신적 안녕감의 관
계에서 자기자비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하기 위해 부스트래핑 분석
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10,000번의 무선표집을 
통해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고(Bollen & Stine, 
1990). 부스트래핑 결과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
하지 않을 경우,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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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모두 표준화된 수치임.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lower upper

모성 → 자기자비 → 안녕감 -.085** -.146 -.023

모성 → 스트레스 → 안녕감 -.093** -.150 -.036

모성 → 자기자비 → 스트레스 → 안녕감 -.021* -.039 -.002

모성 → 안녕감 총 간접효과 -.198*** -.293 -.103
*p<.05, **p<.01, ***p<.001

주. 모성=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 스트레스=양육스트레스, 안녕감=정신적 안녕감

표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정결과

그 결과 (표 3 참조) 모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와 정신
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양육스트레스 각
각의 매개효과, 그리고 자기자비와 양육스트레스를 
차례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보육을 경험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가 
자기자비와 양육스트레스를 거쳐 어머니의 정신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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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양육스트레
스 각각의 매개효과, 자기자비와 양육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 모두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
기가 정신적 안녕감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부적으
로 유의하였다. 어머니를 자녀의 가장 완벽한 양
육자이자 성장과 발달에 있어 모든 책임이 있는 
존재로 보는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
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는 높은 부정정서, 
우울증상, 낮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Gunderson & Barrett, 2017), 자녀 양육참여에 
대한 부담은 높은 피로감과 함께 어머니의 낮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을 야기한다는 선행연구 결과
(Gimenez-Nadal & Sevilla, 2016; Rizzo et al., 
2013)를 지지한다. Nomaguchi와 Milkie(2020)는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 부모가 자녀의 역량개발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자녀의 발달결과가 
결정된다는 부모 결정론(parental determinism; 
Furedi, 2001)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어머니는 자
녀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지만
(Wall, 2010), 자녀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가 발생
한 경우 자신의 잘못된 양육 때문이라는 자기비난
과 타인비난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Elliot et al., 
2015), 이는 어머니의 안녕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Giesselmann et al., 2018). 즉, 어머
니의 정신적 안녕감에 사회적으로 주입된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또한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는 자기자비를 
부적으로 예측했는데,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돌보
도록 사회화된 여성의 성역할이 낮은 자기자비와 
연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
(Yarnell et al., 2019).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

가 자기자비를 거쳐 정신적 안녕감을 부적으로 예
측한 것은 Higgins(1987)의 자기괴리이론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당위적 
자기의 자기개념이 불일치할 경우 죄책감, 두려움, 
낙담, 수치심 등과 같은 부정정서가 발생한다
(Higgins, 1987).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는 이
상적 어머니 기준(이상적 자기)과 좋은 어머니라면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당위적 자기)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못할 경우 수치심과 
죄책감이 유발될 수 있다(Lewis, 1971). 수치심과 
죄책감은 실패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대신 건강하게 수용하고 스스로를 친절하
게 돌보는 태도인 자기자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Neff, 2003b), 어머니의 정신적 안녕감을 저하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선모, 2013; 이수미, 이숙
현, 2010).

다음으로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어
머니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완벽한 어머니가 되고
자 자녀의 양육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지만 달성
하기 어려운 목표로 인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지
각하게 된다(Abidin, 1992). 이는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어머니가 자신을 자녀의 가
장 좋은 양육자라 믿기 때문에 남편과 양육분담을 
하지 않고 스스로 더 많은 양육참여를 함으로써 높
은 양육스트레스를 보고한다는 선행연구들(김경민, 
조은영, 2019; Rizzo et al., 2013)을 지지한다. 
증가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다양한 영역의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김은영, 
2014; 안혜진, 2018),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해 정신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
는 과정은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Pearlin, 1989).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스트레
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맥락이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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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을 거쳐 개인의 적응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개념적 틀로 돌봄스트레스와 같은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Pearlin 
et al., 1997).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스트레스요
인, 결과요인, 매개요인으로 구분되며, 스트레스요
인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1차 스트레스와 
1차 스트레스에 의해 확산되는 2차 스트레스로 구
분된다(Pearlin, 1989). 즉, 집중적 모성 이데올로
기를 수용하는 어머니는 코로나19로 인한 객관적 
돌봄시간 증가로 주관적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1차 스트레스), 이는 양육에 따른 역할 과부화, 관
계 갈등, 역할 간 갈등 등의 역할긴장을 발생시키
고(2차 스트레스), 그 결과 어머니의 정신적 안녕감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적자원으로써 자기자비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 재구성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덜 위협적으로 인식하게 하지만(Allen & 
Leary, 2010), 낮아진 자기자비는 스트레스 요인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Sirois et al., 2015). 따라서 
자기자비의 부족은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유발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게 만들고(최아라, 2020; Calson et al., 
2020), 증가된 양육스트레스는 삶의 다양한 영역의 
만족도를 낮춰(양은호, 최혜순, 2011) 정신적 안녕
감 감소에 기여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전반적인 안녕감에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가 미치는 영향을 주목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양성평등
실태조사(2017)에서 자녀와 함께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약 56%의 여성이 죄책감을 느꼈으며, 약 
51%의 여성이 직장보다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현재 어머니들
이 양육을 하면서 직면하는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

은 어머니의 개인적 문제보다 사회문화적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일 수 있으며, 개입전략 수립시 
이러한 측면까지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는 완벽한 어머니노
릇을 요구하며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나쁜 어머
니’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데(이진희, 배은경, 
2013),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한 개입을 통
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야기치료를 통해 모성 이데올로
기를 내면화한 어머니들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변
화시켰는데(신송이, 2018; 조옥진, 최지원, 2019), 
신송이(2018)의 연구에서는 집단이야기치료를 통해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가 정체성 혼란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시키고, 건설적이고 대안적 이야기를 통
해 새로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한 교육기관의 
휴원은 어머니들이 24시간 동안 ‘독박육아’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는 어머니들의 
극심한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졌다(MBN뉴스, 2020). 
특히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어머니들
에게는 24시간 동안 자녀와 물리적, 심리적으로 분
리될 수 없는 환경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더라도 잠깐의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즐거운 경
험에 집중하는 향유하기(savoring)도 양육스트레스
를 감소시키고 어머니의 정신적 안녕감을 증진시키
는 하나의 개입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집중적인 모성 이데
올로기와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양
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유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태도 변화와 
함께 자기자비를 개입방안의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의 공감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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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 관계에서의 적절한 좌절을 내면화하며 스스로
를 돌보고 안심시키는 능력을 형성하지만(Kohut, 
1971, 1977), 자기자비는 다양한 개입을 통해 후천
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내적 자원이기도 하다(Neff 
et al., 2007). 다만,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로 
인해 내담자는 자기자비를 행하는 것에 대한 죄책
감, 두려움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탐색하고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개입방안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9세 이

하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전체 어머니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어
려움이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발
달시기에 따라 그 내용과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오
재연, 유구종, 2007)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대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시킬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진행되었
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증하기 어려
우며, 추후에는 종단 연구를 통해 이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를 측정한 척도
의 신뢰도가 다소 낮게 확인되었는데, 이는 동일 
척도를 사용한 국내의 선행연구(이보선, 2015; 이
준형, 2017)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데올
로기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강하게 받는 만큼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 척도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어머니의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는 자
녀, 배우자의 태도와 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Greenstein(1996)은 부
부 각각의 성역할신념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가사 
및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등에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부부 각자의 부모
역할신념은 아내와 남편의 심리적 결과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유성경 
등, 2020), 후속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역할신념도 
함께 다룸으로써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가 어
머니의 정신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
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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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nsive mothering ideology and mental 
well-be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mpassion and parenting stres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mothers who had home-schooling experien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children aged 1-9 years. Survey data from 372 mother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tensive mothering ideology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both self-compassion and mental 
well-being, but positively predicted parenting stress. Self-compass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parenting stress but positively predicted mental well-being. Additionally,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mental well-being. Self-compassion and parenting stress both 
showe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nsive mothering ideology and 
mental well-being. Furthemore, the double mediating effect was significan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nsive mothering ideology and mental well-being. Finally,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improve mothers’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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